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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변호사시험 형사법 17번 문제에 대해 복

수정답이 인정됐다.

변호사시험에서 가안과 달리 정답이 변경된 

것은 지난 제9회 시험에 이어 두 번째다. 제9

회 시험에서는 형사법 1문제(1책형 31번)에 

대해 정답 없음으로 변경이 이뤄졌다.

〔실제문제〕

문 17. 甲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A가 

바로 앞에서 리어카를 천천히 끌고 가기에 

A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. 이에 A가 욕설을 

하며 소리를 치자 甲은 화가 나 A에게 겁을 

주려고 폭행의 고의로 A를 추월했다가 A 앞

에서 급정거하였다. 그런데 뜻하지 않게 A

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

었다. 그 후 甲은 자신의 행위가 발각될 것을 

염려하여 과음을 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운

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. 이러

한 상태에서 甲은 졸음운전을 하다 신호를 

위반하여 행인 B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

입힌 후 가로수를 들이 받아 정신을 잃은 상

태에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. 이

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

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A에 대한 甲의 죄책은 특수폭행치상죄로

서 「형법」 제258조의2(특수상해)의 예에 

의하여 처벌된다.

② 甲은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로 유죄

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술에 취한 상태

에서 B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

혀져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

반(위험운전치상)죄로 기소되었다면 이에 

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.

③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로 가서 담당의사로 

하여금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혈중알

콜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를 확보하였으

나 사후압수영장은 발부받지 못한 경우 감

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.

④ 甲이 B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
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

운전치상)죄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

법위반(치상)죄는 이에 흡수된다.

⑤ 만약 위 사안에서 甲이 음주한 사실이 없

다고 가정할 때, B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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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과 관련하여 甲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

반(치상)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의 심리 결

과 甲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甲

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, 甲에게 

아무런 주의의무위반이 없더라도 무죄가 

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. 

정답 가안은 ‘① A에 대한 甲의 죄책은 특

수폭행치상죄로서 「형법」 제258조의2(특수

상해)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’를 답으로 제

시했다.

하지만 수험생들은 ‘⑤ 만약 위 사안에서 甲

이 음주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할 때, B를 차로 

치어 상해를 입힌 것과 관련하여 甲이 교통사

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죄로 기소되었는데 

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

되지 않고 甲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

우, 甲에게 아무런 주의의무위반이 없더라도 

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

다도 옳지 않은 내용으로 정답에 해당한다’고 

주장했다.

그 근거로 수험생들은 “교통사고처리 특례

법 제3조 제1항, 제2항 단서, 형법 제268조를 

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결과 같

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

고,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

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

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

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

여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 무죄 판결을 선고한 

것이 위법하지 않다”는 최근 대법원 판례(대

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3도10958)를 제

시했다.

한편 형사법 17번 문제 외에도 다수의 문제

에 정답 이의신청이 제기됐다. 16일 이의접

수 마감까지 민사법 1문항(15번)에 대해 6건, 

공법 4문항(1번, 2번, 9번, 39번)에 대해 각 1

건, 형사법 2문항(23번, 36번)에 대해 총 3건

의 이의신청이 있었다.

이의접수 마감 후에도 이번에 정답 변경이 

이뤄진 형사법 17번에 대해 3건의 이의가 제

기된 외에 3번, 35번, 공법 3번, 환경법 2번

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이 이뤄지는 등 여러 문

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나 형사법 17번 외에는 

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답가안이 그대

로 확정됐다.

한편 이번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

는 4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. 이번 시험의 

응시대상자는 총 3528명으로 이 중 3197명이 

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. 지난해의 경우 응시

대상자 3497명 중 3156명이 응시해 1706명

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.


